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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구는 2024년 5월 국제광고자율규제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Advertising Self-Regulation)에 신규 회원으로 가입했다.

■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국제광고자율규제위원회(ICAS)는 전 세계 다양한 광고 자율 규제 기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여러 단체들과 협

력 및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광고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이며, 광고 산업이 법적 규제 대신 자율 규제를 

통해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본 기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영국 ASA의 회장 겸 ICAS 최고 경영자인 가이 파커 (Guy Parker)는 “KARB를 ICAS

의 회원으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며, 한국과 그 외 지역에서 광고 자율 규제를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그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

다. 또한 “KARB의 이번 가입은 올해 APAC 지역의 광고 표준 기구 중 두 번째 가입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 협력을 촉진하겠다”고 약속

했다.

■ 이에 본 기구는 ICAS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광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외 광고 규제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본 기구는 지난 6월 12일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사)한국디지털광

고협회(회장 목영도)와 ‘디지털 광고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 (사)한국디지털광고협회는 디지털 광고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촉

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협회는 디지털 광고 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하며 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공정하고 

윤리적인 광고 실천을 장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한은경 회장은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

작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디지털 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하고, 국내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전했으며, (사)한국디지털광고협회 목영도 회장은 “디지털 광고 

자율 심의 관련 제도 및 규제에 관한 정보교환과 윤리 강화를 위해 상

호 협력하기로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

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실시한 결과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2024년 06월 21일

Karb News

03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23.12월~’24.2월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366건 지자체 조치 요청

보건복지부   2024.3.11. 보도자료 일부 발췌
]

02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한국디지털광고협회 업무협약식(MOU) 체결
기구소식 ]

01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국제광고자율규제위원회(ICAS) 회원 가입
기구소식 ]

좌로부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김민영 차장, 편도준 사무국장, 한은경 회장, 한국디지

털광고협회 목영도 회장, 신원수 부회장, 곽대섭 팀장

ICAS 보도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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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b News ::

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 의료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①대한의사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 ②대한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③대한한의사협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설치·운영 중

 **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

■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

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하였다.

■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이며,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이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

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

용도 적발되었다.

 * 모니터링 전체 409건 중 위법성이 뚜렷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한 경우 366건, 기삭제, 의료기관 특정 불가 등의 이유로 조치가 불가한 경우 

43건

 ** 1건의 의료광고가 여러 의료법 조항을 위반한 사례 존재

적발 사례

•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제56조제2항제2호)

 -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 등이 비의료인에게 치료경험담 광고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광

고 성격이 뚜렷한 경우

• 소비자 오인 우려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제56조제2항제13호)

 -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

보 등을 게재하는 경우 

• 거짓 내용 표시, 객관적인 사실 과장 광고 등(제56조제2항제3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제9호,제14호)

 -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시술명·약제 등을 사용하여 광고, 미지정분야 진료과목명과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

 -  다른 의료인등의 진료방법을 비교하거나, 환자의 환부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

 -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광고

• 비의료인의 의료광고(제56조제1항)

 -  비의료인이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치료경험담을 게시하면서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여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비의료인의 의료광고에 해당

•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제27조제3항)

 -  내원한 환자 대상 리뷰 이벤트, 추첨 등 방식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으로 소개·알선·유인하는 경우

※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의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화장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 화장품 통관 현황: (‘20) 4,469건, (’21) 5,209건, (‘22) 6,289건 (관세청 발표) 

 **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허위·과대 광고, 허위 후기, 파손제품배송 등

■ 첫째,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

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된다.

 * (「화장품법」 제2조)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둘째,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

Karb News

04 [해외 화장품 직접 구매 시 주의하세요
화장품에서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허위·과대광고 주의 / 설명서, 표시사항 꼼꼼하게 확인…사용 시 주의사항 숙지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4.8. 보도자료 일부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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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Karb News

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

 *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https://nedrug.mfds.go.kr/pbp/CCBDF01)에서 확인 가능

■ 또한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도 구매 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 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

■ 만약 해외에서 화장품을 직접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 

→ 상담신청’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례 > 화장품’에서는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

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

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다.

■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

되어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 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건) /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2건)이다.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및 정상 수입신고 여부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

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신고가 가능하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Karb News ::

05 [
가정의 달 대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 5곳 적발, 온라인 부당광고 89건 적발‧조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 점검 결과, 5곳 위반사례 적발 / 국내 유통 건강기능식품 183건 수거·검사 결과, 1건 부적

합 / 수입 통관 단계 건강기능식품 244건 수거·검사 결과, 3건 부적합 /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 광고 등 89

건 적발 / 위반업체에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 및 온라인 부당광고 접속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5.3. 보도자료 일부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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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ertising Review ::

2024년 3-4월(2-5차) 기사형광고심의위원회 결정건수는 총 1,765건으로 주의 1750건, 권고 4건, 기각 11건 결정되었으며, 1

조(광고의 명시) 위반이 187건, 3조(오인유도표현금지) 위반이 1,750건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통 업종이 5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증권 254건, 건설/건재 238건, 서비스/오락 175건, 식품/음료 15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2차 기사형광고심의회의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 특정 수술 시행 400례를 달성했다는 내용의 건이 의료광고로의 오인성이 있

는지 논의하였다. 위원회에서는 내용에 특정 병원에 대한 소개가 없고, ‘흉부외과’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뉴스성이 있다

고 판단하였고, 향후에도 특정 병원 홍보내용이 없이 ‘00례 달성’이라는 내용을 다루는 건들에 대해서는 일괄 기각 처리키로 의견

을 모았다.

제4차 기사형광고심의회의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모니터링 대상목록에 포함된 전문일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정 직업

군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전문지의 특성상 일반일간지에 비해 소비자 오인성이 적으므로 다소 홍보성이 있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건이라면 기사형광고로 지적하지 않기로 하였다. 

매체사의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전부 재논의 후, 최종 심의 결정과 그 이유를 함께 첨부하여 회신을 주고 있다. 아울

러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 시 충분한 이유와 설명을 담아 접수해 줄 것을 매체사에 당부하는 바이다.

[ 기사형 광고 심의 ]

● 2024년 3-4월(2-5차) 심의결정 통계

업종별 통계기사형 광고심의 상정안건

세칙별 분류 계

1조(광고의명시) 위반 187

3조(오인유도표현금지) 위반 1,750

※ 중복 위반이나 기각 건이 있어 총 상정건수과 차이가 있음.

결정별 분류 계

주의 1,750

권고 4

기각 11

총 결정건수(권고, 기각포함) 1,765

총 위반건수 1,750

※ 주의누적으로 인한 경고건이 있어 총 상정건수와 차이가 있음.

업종별 분류 계

기초재 0

식품/음료 151

가정용품 7

제약/의료기기 17

건강관련용품 2

화장품/세제 7

전기/전자 43

수송기기 12

화학/공업 0

건설/건재 238

출판/교육 70

의류/섬유 4

유통 541

금융/보험/증권 254

서비스/오락 175

관공서/단체 0

의료 156

그룹/기타 105

총 상정건수 1,782

※ 상정안건 1건에 업종분류 2건이 경우가 있어 총 상정건수와 차이가 있음. 

기사형 광고심의 매체별 통계

매체 분류 주의 권고 기각

신
문

일반일간 267 0 0

경제일간 391 0 0

스포츠일간 50 0 1

전문일간 3 0 4

지역일간 1,018 4 6

잡
지

여성월간 8 0 0

리빙/유아 2 0 0

시사월간 9 0 0

시사주간 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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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01  편집기준 제1조 및 제3조 위반(광고미표시 및 기사오인유도표현 ‘차○○ 기자’ 삽입)

02  편집기준 제3조 위반(기사오인유도표현 ‘채○○ 기자’ 삽입)

03  편집기준 제3조 위반(기사오인유도표현 ‘김○○ 기자’ 삽입)

04  편집기준 제3조 위반(기사오인유도표현 ‘김○○ 기자’ 삽입)

05 편집기준 제1조 및 제3조 위반(광고미표시 및 기사오인유도표현 ‘김○○ 기자’ 삽입)

본 기구 기사형광고 편집기준 제1조 및 제3조● 근거 규정

● 심의 사례

21

4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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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4월(2-5차) 인쇄매체광고심의 결정건수는 총 183건으로 업종별로는 의료가 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식품·음료가 

34건, 그룹‧기타가 26건, 건강관련용품이 15건, 제약·의료기기 14건, 화장품·세제 8건, 건설·건재 7건, 금융·보험·증권이 2건, 출

판·교육과 유통이 각각 1건이었다. 심의결정별로는 광고수정 결정 69건, 주의‧경고 및 광고수정 결정 18건, 광고중지 결정 94건, 

기각 결정이 2건이었다.

기각 결정된 2건은 주류 광고였다. 본 기구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주류, 담배, 의료 광고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의를 지향

하고 있다. 따라, 주류 광고의 법적 의무표기사항인 과음경고문구의 정확한 표기를 광고주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주류 제품의 직·

간접적인 홍보성 노출, 제품에 대한 홍보성 문구가 포함된 경우를 주류 광고로 판단한다. 또한 본 기구는 주류 광고 내에서 직·간접

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 행위를 묘사하는 경우, 해당 표현의 수정 및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 다만, 주류 회사가 후원하는 캠페인 내용만 소개되는 경우 등에 대해선 주류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 아래는 심의결정 통계와 문제광고 대표 사례다.

[ 인쇄매체 광고 심의 ]

● 2024년 3-4월(2-5차) 심의결정 통계

업종별 심의내용 심의결정이유별 내용

 결정구분

업종
계

주의

및 경고

광고

수정

주의·경고

및 광고수정

광고

중지

관계기관

통보
기각

기초재 0 0 0 0 0 0 0

식품·음료 34 0 14 15 3 0 2

가정용품 0 0 0 0 0 0 0

제약(의료기기) 14 0 0 0 14 0 0

건강관련용품 15 0 15 0 0 0 0

화장품·세제 8 0 8 0 0 0 0

일반산업기기 0 0 0 0 0 0 0

정밀사무기기 0 0 0 0 0 0 0

전기·전자 0 0 0 0 0 0 0

수송기기 0 0 0 0 0 0 0

화학·공업 0 0 0 0 0 0 0

건설·건재 7 0 7 0 0 0 0

출판·교육 1 0 0 1 0 0 0

의류·섬유 0 0 0 0 0 0 0

유통 1 0 1 0 0 0 0

금융·보험·증권 2 0 0 0 2 0 0

서비스·오락 0 0 0 0 0 0 0

관공서·단체 0 0 0 0 0 0 0

의료 75 0 0 0 75 0 0

그룹·기타 26 0 24 2 0 0 0

계 183 0 69 18 94 0 2

결정이유 계

공정성·윤리성·합법성·인간의 존엄성·진실성 위반 표현(4~7조) 181
광고의 품위상실, 선정성 표현(8조, 18조) 1
광고주 불표시(9조) 0
소비자 오도 표현(10조) 106
주장의 무입증(11조) 52
추천, 보증(12조) 0
자료 등의 인용(15조) 0
부당비교 및 배타적 표현(16~17조) 0
비과학적 생활태도 조장(19조) 0
소비자 조사(20조) 0
광고에 부적당한 언어사용(22조) 0
어린이·청소년, 어린이 보호(23조, 24조) 0
경품·할인특매, 사행심 조장, 미끼광고(28조, 29조) 0
광고물의 식별 불가능(30조) 0
식품광고의 소비자 오인 표현(31조) 14
주류·담배광고의 부당표현(32조, 33조) 20
효능효과 과신·과장(34조) 14
화장품광고의 소비자 오인 표현(35조) 8
의약품 및 의료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36조, 37조) 89
금융·투자자문업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38조, 39조) 0
통신판매 광고 과장 표현(40조) 0
학원, 학습지 등 광고 과장표현(42조, 43조) 0
대리점 모집 광고 과장표현(44조) 1
부동산 광고 소비자 오도 표현(45조) 6
영화·비디오 광고 부당 표현(46조) 0
기타 0
계 492

※결정이유 건수가 결정 건수보다 많은 것은 한 결정에 2개 이상의 결정이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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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 심의 사례

● 주요 문제표현 및 관련 규정

4

1

3

01  “알칼리 이온수기_식약처 4대위장증상 개선 인증”, “바이러스 Zero_V○○O” 등 [의료기기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광고자율심

의규정 제5조, 제10조, 제11조]

02  “코골이 비염 감기, 독감 평생 해결”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광고자율심의규정 제5조, 제10조, 제34조]

03  “※○○○○○ 마늘수를 음용한 사례들입니다.(제하 질병명 일체)”, “음용한 결과 신비하게 몸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보면서…몸의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이 마늘수를 드시면서 병원치료를 받아보세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광고자율심의규정 제5조, 제10조, 제11

조, 제31조]

04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분/받을분”, “아픈분/배울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광고자율심의규정 제5

조, 제10조, 제11조]

2



참고사항

karb1@karb.or.kr

1-1) 방송매체광고심의 수수료(방송매체광고 완성물)

1. 방송심의 수수료(※부가세 별도)

 ㆍ초   심(대표건) : 5만원

 ㆍ초   심(파생건) : 1만원

 ㆍ초   심(ID광고) : 3만원

 ㆍ수정심(대표건) : 3만원

 ㆍ수정심(파생건) : 1만원 

 ㆍ초   심(대표건) : 10만원

 ㆍ초   심(파생건) : 2만원

 ㆍ수정심(대표건) : 7만원

 ㆍ수정심(파생건) : 2만원

 

 

인포머셜광고(1분이상)스팟광고(1분 미만)

1-2) 제작 전 대본 사전자문서비스 수수료(지상파 및 케이블방송광고 대본)

1-3) 인쇄매체 및 기타심의 수수료ㆍ방송 이외 매체 : 초심 100,000원 / 수정심 50,000원

※광고물 양에 따라 수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심의수수료는 부가세가 별도입니다.

2. 수수료 입금 계좌
신한은행 100-022-878468(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우리은행 1005-002-910456(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는 수수료 입금 확인 후 진행됩니다.

3. 계산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필증 사용 시 주의사항
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임의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② 원하실 경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에 검토 받은 사실을 심의필 광고물에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광고물 우측상단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필 심의번호> 문구로 한정합니다. 단, 방송 및 패키지, 기타 포장용기에는 심의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2항의 표시 이외에 광고표현 내 심의기구 언급 및 필증 이미지와 기구 로고 사용 등은 불허합니다.

④ 필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⑤ 필증을 위·변조하거나 상기 사항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⑥ 필증에 대한 확인 및 기타 문의는 기구 사무처(02-2144-4301)로 연락 바랍니다.

 ㆍ5만원  ㆍ10만원

      스팟광고(1분 미만)                              인포머셜광고(1분이상)


